
탈주하는 시선, 확장하는 세계

박진희(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아라는 전통 건축의 구조와 단청의 패턴의 회화작업으로 독자성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양과 색감을 조형적 언어로 풀어낸 평면작업에서 작가는 모든 구조
물 형태의 기본을 단순한 직선(수직, 수평)으로 인지하며 기하학적 추상과도 연결되는 작업들
의 시리즈를 꾸준히 발표하였다. 

평면작업뿐 아니라 캔버스의 틀(나무)의 짜 맞춤의 구조를 고 건축물의 구성과 일치함을 인지
하고는 전통 문양을 입혀 입체작업인 <Untitled-Connection>과 같은 입체 시리즈로 확장하
기도 하였다, 계속된 실험은 작가의 환경 변화와도 맞닿게 되는데, 전주의 오래된 건물 창문
들의 형태를 배치, 수치화하여 문양과 결합한 평면회화인 Window 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하였
다. 그리고 현재는 전통 건축물의 구조와 구조물을 넘어 현시대 건축물의 구조물(기둥)을 전통
문양과 색감과 결합하며 새로운 시공간을 탐구하는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신작 <Untitled>는 김아라 작업세계를 대표하는 캔버스 회화 작업이다. 단청의 문양
을 재구성하고 전통이라는 위계를 현대화하여 이상적인 조형적 균형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수직, 수평의 직선화된 기본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보색대비를 강하게 이루며 색
상의 균형감과 조화를 동시에 이루어낸다. 이는 단청의 색채와 패턴에 매료되어 수년간 작업
해 온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라 하겠다.

그러나 김아라는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 듯하다. 전통 건축물의 구조와 색감
에서 모티브를 찾아 작업을 지속해 온 패턴, 즉 역사의 위계와 가치를 고수한 건축물에서 눈
을 돌려 ‘일상성’, ‘동시대성’, ‘현장성’을 담은 공간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론 이전의 작업 중
에 캔버스의 틀을 건축적 구조물로 치환하여 단청 패턴과 결합한 ‘셰이프드 캔버스(shaped 
canvas)'작업을 발표하며 ’동시대성’을 이미 획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작업의 형식의 
실험과 확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작품들은 시선의 확장, 실험하는 태도의 변화의 시도에 
더욱 초점을 둔 결과물이라고 본다. 

작품 <Vertical Line>은 전시장에서 새로운 시공간을 획득한다. 단청의 패턴이 덧입혀진 샤시
문의 철기둥이 등장한다. 이 오브제(기둥)는 작업실 근처 공구거리, 즉 일상의 장소에서 만난 
건축 철구조물인 ‘중주’(샤시문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작가는 전통의 위계와 가치가 삭제된 
일상의 거리, 치열한 삶의 현장인 어느 가게의 셔터문 기둥을 작품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 작
품은 전시공간에서 천장과 바닥을 관통하는 기둥으로, 전시장 건축물의 한 구조로써 재구조화
된다. 기성품(레디메이드), 기능만을 위한 철기둥은 전통문양과 색을 장착하고 전시공간에서 
혼종 되어 새로운 위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더불어 바닥에 설치된 작품 <Flat Pieces>는 소박한 전통문양의 대량생산품인 타일과 작가
의 캔버스 작품이 뒤섞여 거친 콘크리트 전시공간에서 새로운 현장성을 획득한다. 권위와 힘
의 상징인 고 건축물의 패턴을 우리는 주로 올려다보았지만 이번에는 내려다보게 된다. 

김아라는 치열한 일상과 삶의 현장에 눈을 돌려 기존 작업과 접합하며 새롭게 구조화하는 실
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의 세계를 품고 더 큰 세상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형식의 변화보다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작품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Time and Dimension Out of Frame

Park Jinhee, Curator at the Busan Museum of Art

Kim Ahra’s works of space and structure echo with the aesthetics of dancheong1).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the distinct tones and patterns in Kim’s painted 
works reinterpret the visual language of Korean architecture and design into that 
of sculptural vernacular uttered 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Grazing upon the 
experimental and geometric abstract realms, her works have interlocked much like 
the joinery informing her serialized corpus. 

Her space-installations are originally conceptualized in the second dimension but 
expanded and realized into their original inspired form—the third dimension. Her 
Untitled-Connection series are such an example where she was inspired and 
informed by similarities between the structural forms of the canvas frame to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 resonance of lines and colors between flat 
surfaces and volumetric architectural spaces are often a function of the artist’s 
personal surroundings. While she was based in Jeonju, Kim presented the Window 
series of paintings that exercised the form of window frames in buildings in her 
area, built long ago. While her works add a distinct sense of dancheong upon 
objets of her locality. Her most recent works have done this with objets and 
structures of contemporary buildings.

Her latest 2021 presentation Untitled is a canvas painting representative of her 
artistic practice. The painting has the traditional colors and grammatical lines of 
dancheong but speaks the vernacular of modern sculptural balance. The right 
intersections and edges of vertical and horizontal scaffoldings complement the 
contrast and balance of colors. Between those lines, we can read the artist’s deep 
attachment to the colors and patterns of traditional Korean dancheong. 

Kim Ahra’s latest exhibition has been transformational in practice. While her 
previous works had found motif from the colors and structures of traditional 
architecture–her tribute to the order and value of history–this exhibition looks to 
contemporary buildings. They are present and possibly even mundane. Kim 
previously surveyed this possible contemporaneity in her Shaped Canvas work 
where she combined the canvas frame with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colors 
of traditional dancheong. This latest exhibition marks an earnest crossing over into 
that surveyed realm.

Vertical Line, one of her most recent works, is a shutter door frame in the 
distinct shape and color of dancheong, transforming the exhibition space into 
something else; something new. Kim encountered the metallic shutter objet in an 
area near her studio, where there are streets and back-alley shops dense with 

1) 丹靑 - lit. decorative coloring of wooden architectural elements, usually cinnabar and blue-green.In a broader definition, it includes at least five basic colors; blue, white, red, black, and yellow.



tinker tools, hardware, and equipment. The spaces of labored metal and grease, 
sawdust and adhesives seem distant to the finer traditional values and structures, 
but it was there that the artist encountered the shutter frame and its potential for 
transformation. Introduced into the exhibition hall, the metallic dancheong shutter 
frame touches both the floor and the ceiling while nonchalantly restructuring the 
space in-between. Kim introduced an object of sheer function from the industrial 
streets of Seoul, reinterpreted in the tradition of dancheong. In that 
transformation, the objet became a catalyst to the reordering of its own installed 
space.


